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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캠페인 기자회견
2015.11.17(화) 오전 11:00, 광화문 광장

1.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강행에 대하여 역

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각계 원로들

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

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제대로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

한 것이다. 

2. 발표 직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확정고시발표에 대하여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

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더불어서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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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

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3.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는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요

구에 어떠한 응답도 없었으며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집필진 공개 거부 방침까

지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국정화 진행 과정에는 국민도, 각계시민사회

단체도, 특히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도 없다.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은 지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대로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국정화를 

저지하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4. 그 첫걸음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이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이유는 현행 8종 검인정 교

과서의 소위 ‘좌편향성’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시민들과 함께 직접 검인정 교과서를 읽고, 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사 교과서 알기 캠페인’ 을 진행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정부 주장대로 편향적

인지 직접 살펴볼 것이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역사교육은 역사적인 사실

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판단력과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문제를 공동의 토론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

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

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역사교육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을 선언한다. 

2015년 11월 1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한국사 교과서 알기 시민모임

▣ 별첨 1 : 한국사 교과서 알기 캠페인 경과와 사업계획(안)


